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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보험 접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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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노사는 12월 14일(월), 의료진과 소외계층에 ‘KT노사랑 희망BOX’를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간호인력에게는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장애인, 청소년가장 등 코로나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에게는 사랑과 희망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KT노사의 이번 기부는 수도권 및 충남대전지역의 총 700가구의 소외계층에게 쌀, 세제, 마스크등 생활필수품과 담요,장갑,머플러등 방한용품을 비대면 택배로 배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병원간호사회를 통해 전국의 의료원과 적십자사등 총 40개소 간호인력 5,000명에게는 홍삼, 에너지바, 음료 및 견과류 등으로 구성된 응원BOX를 전달했다.


특히 이번 기부는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중에 어려움이 가중된 소외계층과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희망의 에너지를 전하자는 취지에서 KT임직원들이 모은 UCC기금으로 이루어졌다.  





최장복 KT노동조합 조직처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는 모두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한번 더 주변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이어 “특히 24시간 헌신을 다하여 주시는 의료진 여러분께 KT임직원들 모두의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 모두가 같이 한마음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를 바란다” 고 강조했다.





kT노사는 앞으로도 KT노사랑 희망BOX를 통한 사회적책임 실천과 다양한 임직원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응원과 지원 활동에 역량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


단체보험 접수를 12월 15일까지 연장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향후 재연장은 불가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http://www.ktt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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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퇴치 위해 헌신하는 의료인과 �소외계층에 ‘kt노사랑 희망 BOX’ 전달 � 










